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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간호학과 재입학생들의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근거이론 접근

한미현
혜전대학교 간호학과

A Qualitative Study on the Learning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Re-Enrolled in A College-Grounded Theory Approach

Mi-Hyun Han
Division of nursing, Hyejeon College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재입학한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근거이론 접근법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충남 소재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재입학하여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13명이다. 연구 방법은 심층
인터뷰를 하였고,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절차는 근거이론 접근방법으로 분석
하였다. 코딩과 범주화를 한 다음 Strauss와 Corbin의 패러다임 모형을 적용하였다. 중심현상은 간호학 학습의 어려움
이었다. 인과적 조건은 더 나은 직업, 간호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재도전이었고, 재입학 상황에 해당하는 맥락적 조건
은 생소한 학문과 나이 차이, 경제적 부담이었다. 중재적 조건은 뚜렷한 목표 의식, 축적된 경험, 지지체계로 나타났으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어려움 해결전략, 긍정적 학습전략과 부정적 학습전략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생들은 높은
전공 만족도, 성장,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간호사의 길로 나아가는 전공 학습 적응의 패러다임 모형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재입학생들의 전공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입학 초기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learning experiences of students that re-enrolled
in a nursing college. The subjects were 13 fourth-year students at a nursing college in Chungnam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2020 to May 2022 by in-depth interview and analyzed using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Strauss and Corbin's paradigm model was applied to coded and 
categorized data. The central phenomenon was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learning nursing'. Causal 
conditions were 'to get a better job' and 'to fulfill one's dream to become a nurse'. Intervention 
conditions were 'clear sense of purpose', 'accumulated experiences', and 'support systems'. 
Action/reaction strategies were 'various ways of overcoming difficulties', 'positive learning strategy', and
'negative learning strategy'. Through these processes, students exhibited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as 
they matured and learned how to overcome difficulties. Appropriate support programs should be devised
from early college years to encourage nurses to perse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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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6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2015년부터 2020년

까지 5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2백만 개의 일자리
가 새로 생겨 총 710만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것이
라고 추산하였다[1]. 이것은 대학을 나와서 한 가지 직업
으로 평생을 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직업을 바꿔야 한다
는 뜻이다. 평범한 개인이라도 일생 동안 몇 번이든 재학
습을 하여 자신의 직업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전환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대학을 나온 사람들에게 제2의 교육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학습자가 대학을 졸
업한 후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재입학에 참여한다는 점
에서 이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2-4].

전문대학의 입장에서도 특히 대학 진학 적령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지원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대학들
이 재입학하는 학습자들을 적극 유치 할 필요가 있다[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재입학 지원
자와 입학자 수는 2016년 지원자 6,146명(입학자 
1,395명), 2017년 7,412명(1,453명), 2018년 9,202명
(1,537명), 2019년 8,392명(1,525명), 2021년 14,210
명(1,76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 2022년 지원자 14,087명 중 입학자 1,770명으로 
경쟁률은 8:1에 이른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간호학과이다. 
간호학과는 매년 등록 인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2
년 전체 재입학생 1,770명 가운데 433명(24.5%)이 간호
학과에 입학하였다.

재입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동안의 연구들을 보면, 
Jang[3]은 전문대학 및 기능대학의 재입학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취업 상태에서 재입학하는 고연령자들은 
‘직무 관련 교육을 위해서’ 입학을 하였고. 대학 졸업 후 
바로 재입학하거나 구직상태에서 재입학한 학생들은 좋
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입학한다고 하였다. 

전문대학 재입학생의 특성 및 참여요인에 대해 연구한 
Park[5]은 재입학 참여요인으로 직업전환 및 개인 성장
과 전문성 향상, 삶의 활력과 자극, 사회적 관계 형성과 
봉사, 주위 권유 등을 제시하였다.

Noh[7]는 4년제 대학을 중도에 포기한 후 전문대학
에 재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경험을 연구하였
다. 학습자 스스로 본인의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기관에
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학이 이를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Kim[8]은 재입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에

서 재입학 과정이 단순히 진로 결정의 실패나 진로 미결
정으로 인한 대체적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는 고민과 노
력 끝에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하였다. 또한 재입학 이
후에도 의사결정과정이 계속되므로 학생들이 진로를 구
체화하며 목표를 달성하도록 대학에서의 지원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재입학생의 학습 과정을 연구한 Choe[2]는 재입학생
들이 ‘생애 전환이 되는 사건을 경험’, ‘새로운 학습환경
에 적응’, ‘학습의 방해요인 발생’, ‘깨달음과 학습의 의
미 찾기’의 학습 과정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Kim[9]은 재입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과정을 ‘재도
전의 길 나서기’, ‘어려움에 마주 서기’, ‘어려움 헤치고 
나아가기’, ‘적응하기 및 체념’의 네 단계로 제시하였다.

Hong과 Kim[10]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의 한국 간호대학생의 학습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11
편을 선정하여, 학습경험을 메타분석 하였는데, 고교 졸
업 후 바로 입학한 일반학생과 재입학 학생을 구별하지
는 않았다.

재입학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이들이 다시 
입학한 대학에서 어떻게 전공 학습을 이수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재입
학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
상으로 전공학습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의 학업성취를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재입학한 학생들의 재

입학 동기를 이해하고, 입학한 학생들의 학습경험이 어
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학과 재입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
과 학습 역량을 높이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연구 질문은 ‘간호학과 재입학생의 학습경험은 어떠한 
가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재입학한 학생들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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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
하여 수행한 질적 연구이다.

2.2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 재입학생은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

서 2년 이상 학업을 이수하고, 전문대학에 다시 입학한 
학생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는 충남 소재 일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전문대 이상 졸업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간호학과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4학년 학생이다. 4학년 재학생
(157명) 중 입학 시 ‘전문대 이상 졸업자 전형’으로 들어
온 학생은 29명이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목적
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13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2.3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2020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구참여자와의 개

별 심층 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면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를 위해 필사본 작성 시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 구분 표시로만 기록하며, 면담한 자료는 연구목
적 이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면
담자료는 연구 종료 후 폐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했어도 중간에 철회 의사가 있으면 
어느 때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서면 동
의서를 받았다.

1차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가 질문주제를 범주
화하여, 연구대상자들에게 E–mail로 제시하였다(Table 1). 

면담 전에 제시한 질문에 대해 연구참여자가 작성한 
자가보고서를 기초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Major of previous college/university
∙Background and purpose of re-admission 
∙College life especially related to academic performance after 
re-admission 
∙Satisfaction with current major
∙Factors related to academic performance

Table 1. Open-ended questions provided to students 
before interview. 

Covid-19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화로 면담
을 하였으며,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였고 현장 노
트를 기록하였다.

연구 질문은 ‘간호학과에 재입학한 이후에 어떤 학습

경험을 했습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였으며, 
참여자의 진술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을 표현함
으로써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
록 하였다. 

개인 면담은 1회 면담 시 50분 ∼ 90분이 소요되었으
며, 면담 후 녹음한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참여자가 표현
한 그대로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였다.

현장 노트와 필사한 기록을 확인하면서 참여자와의 면
담에서 경험한 것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은 부분이나 연
구자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서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대상자에게 실시하지
는 않았다. 총 면담 횟수는 17회였으며 최종면담을 마무
리하고, 필사한 기록은 A4 용지 75장 분량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녹음된 면담 내용을 모두 전사한 다음 이를 분석하였

다. 근거이론 분석 방법에 따라 코딩과 범주화 작업을 하
였다. 자료의 중요한 정보들을 범주로 코딩하였고, 초점
을 두는 하나의 중심현상을 확인하고 나서 중심현상 주
위의 범주들을 만들었다.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분석 틀인 패러다임 모
형을 적용하여 중심현상,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
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정리하였다. 

2.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연구자 준비과정으로 근거이론 방법 및 심층 면담에 

대한 질적 연구 학술대회와 워크숍에 참석하면서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 하였고, 이전에도 질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연구계획단계부터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에도 근거이
론 방법론에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
였다. 간호학과에서 25년 이상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간
호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습경험을 탐색하였다.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객관
적 거리를 유지하며 분석하였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전사한 자료
를 연구참여자들에게 전달해서 자신들의 의도가 제대로 
표현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3. 연구결과

3.1 연구참여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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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paradigm model showing learning experience of re-enrolled nursing students

연구참여자들은 여성 10명, 남성 3명이었으며 입학 
당시 연령은 23세부터 52세까지였다. 13명 중 10명이 
재입학 직전에 취업한 상태이었거나 이전 대학을 졸업하
고 구직 중이었다. 이전 대학에서의 전공은 자연계열로
는 물리치료가 있었다. 대부분은 인문계열이었으며 작곡,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자도 있었다. 참여자 정보는 
(Table 2)와 같다.

Gen-
der Age Previous college·university

(major)
Status before 
readmission 

1 F 52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credit bank
(social welfare)

Nurse assistant

2 M 29 University
(police and law) Bodyguard

3 F 25 College
(hospital administration) 

Nurse 
assistant

4 F 29 University
(french) 

Looking for 
a job

5 F 23 College
(trade distribution marketing) Salesperson 

6 F 25 College
(trade distribution marketing) Bank clerk

7 F 46 College
(social welfare) 

Office work 
at hospital

8 M 26 University-drop out 
(physiotherapy) 

Military
service

9 F 42 University
(composition) Piano tutor 

10 M 28 College
(health care management) 

Military 
service

11 F 30 College
(hotel & tourism) Salesperson

12 F 28 College
(communication design) Designer

13 F 23 College
(health care administration)

re-admission 
followed by 
graduation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3.2 간호학과 재입학생의 학습경험
개방코딩 결과 나타난 개념은 총 80개였으며, 하위범

주 28개, 상위범주 15개로 범주화되었다.
패러다임 모형을 적용한 결과 간호학과에 재입학한 학

생들이 겪는 중심현상은 ‘전공 학습의 어려움’이었고 이
를 발생시키는 인과적 조건은 재도전이었다. 재도전의 
이유는 ‘더 나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와 ‘간호사의 꿈
을 실현하기 위해서’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
치는 상황으로서 맥락적 조건은 ‘새로운 학습상황’, ‘나
이 차이’,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
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은 ‘목표 의식’, ‘축적된 
경험’, ‘지지체계(정서적 지원/경제적 도움/주변의 인정)’
이었다.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용/상호
작용 전략은 ‘다양한 어려움 극복 방법(혼자 해결/ 축적
된 경험 활용/옛날 친구와 상담/지지체계 활용)’, ‘긍정
적 학습전략’, ‘부정적 학습전략’이었다. 이러한 상호작
용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높은 전공 만족도’, ‘성장’, ‘어
려움을 이겨내고 간호사의 길로 나아가기’로 나타났다.

패러다임 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Fig. 1).

중심현상(Central phenomenon) 
학습경험에서 나타난 중심 현상은 ’전공 학습의 어려

움’이었다. 
학생들은 많은 학습량을 소화해야 했으며, 개념이나 

원리 파악을 힘들어했다. 심지어 보건계열 전공자라고 
해도 다루는 내용이 깊어져서 어렵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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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임상 실습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고 좋아한다. 
임상 실습을 통해서 간호사가 되는데 한발 가까이 간다
는 느낌을 갖고, 간호사가 되는 목표를 더욱 확고히 하였
다. 그러나 임상 실습 과제인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간호
과정을 적용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어려워하였고, 시간이 
지나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재입학생들은 면허를 취득하여 취업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높은 성적을 받겠다는 생각은 많지 않
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자신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데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전공은 참 어렵고 지금도 좀 어렵다고 느껴요. 아니 무
슨 질병이 이렇게 많은지... 수업 시간에 강의가 훅훅 넘
어가니까 핸드폰 한번 볼 때마다 한 단원을 놓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 생리학, 병
리학은 들어도 들어도 정말 모르겠어요. 보충학습을 해
도 잘 몰라서 힘들었어요.
 
(임상 실습은) 워낙 힘들 거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안 힘들었습니다. 동적인 업무를 하며 새
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실습이 좋았
습니다.

3학년 때 임상 실습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나갔어요. 특
별하게 무엇을 찾아보면서 준비한 것도 아니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만 하다가 나갔어요. 간호 진단, 간호과정, 
검사 해석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선배들 거 보고 
나갈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점수로 보면 부족하지만 최선은 다해요. 가끔 자괴감이 
드는 데 그건 성적 때문이에요. 면허만 따면 된다고 생
각했었는데 막상 성적이 낮게 나오니까 아쉬웠어요.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인과적 조건은 현상을 일으키거나 발전시키는 사건들

로 구성되는 원인을 의미한다. 
재입학생들은 간호사 면허 취득과 취업에 대한 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다른 전공을 이수한 후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직
업적 보장을 원해서, 또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간호사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입학을 결정하였다. 

원하던 직업을 가졌지만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
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능성적이 좋지 않아 원하는 학과(간호학과)에 입학하
기 어려워서 나중에 간호학과 갈 거라는 생각으로 D 대
학 보건의료행정과에 입학하였고, 졸업하면서 바로 여
기 간호학과에 들어왔어요.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학습상황’, ‘나이 차이’, ‘경제적 부
담’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선택한 
재입학이 실현되어 기대감과 설렘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
한다. 하지만 간호학이라는 새로운 학습상황을 만나고, 
방대한 학습량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한다. 또한 
나이 차이로 인해 학우, 교수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교과 이외의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재입학 
후 등록금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해결한다고 하더
라도, 본인이 쓰는 용돈은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느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1학년 생리학을 배울 때 이과인 현역 학우들과 수업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났어요. 고등학교 때 문과를 
나왔고 졸업한 지 조금 되어 모든 게 다 처음 듣는 것 
같았는데, 현역 학우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며 빠르게 이
해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갑자기 생소한 용어들과 지식들을 한꺼번에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멍해져요. 

어린 학생들은 아주 빨리하는 데 저는 그렇지 못해
서...... 그리고 나이 많은 제가 민폐가 될 것 같다는 그
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교수님들하고 상담
도 잘 못하고...

학내 행사는 기본적인 것만 참석했고, 동아리는 가입 안 
했어요.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고 관심·흥미도 없었
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부모님의 지원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제가 일할 때에 비
해서 용돈이 부족했어요. 항상 아르바이트하며 학업을 
병행해야 했어요.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변화시키는(촉



전문대학 간호학과 재입학생들의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근거이론 접근

489

진하거나 억제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뚜
렷한 목표 의식’, ‘축적된 경험’, ‘지지체계(정서적 지지/
경제적 도움/주변의 인정)’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졸업, 면허 취득과 취업에 대한 생각이 확고
했다. 1학년 때부터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
한 대학 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대인관계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었다. 

장성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대학 생활 경험을 공
유하기도 하고, 자녀가 등록금과 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일도 있었다. 

간호학과 학생이라는 것과 앞으로 간호사로 사회에 기
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가족과 주변의 인정을 받고 있었다. 

임상 실습 경험 후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는 목표 의식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재입학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
니다.

사회생활 경험으로 임상 실습에서도 간호사 선생님들과 
빠른 라포 형성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 아~ 어쩐
지 사회생활을 해서 그런가 다른 학생들하고 다르네”라
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처음 입학했을 때 아이(자녀)들이 놀랬는 데......지금은 
아이들과 대학 생활을 공유하기도 해요.

애(자녀)들이 등록금을 한 번씩 내줘요. 처음에는 어이
없고 웃겼는데 세 번이나 내주었어요.

등록금과 생활비는 퇴직금으로 해결했고, 1, 2학년 때
에는 학교 다니면서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충
을 했어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우면 
이야기하라고 하고, 가끔 모임에 참석했을 때 차비도 주
시고 그래요.

(나이 드신) 엄마가 엄청 좋아하셔요. 딸이 공부해서 좋
고, 그게 간호학이라서 더 좋아하셔요. 조금이라도 기쁨
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족이 아플 때 
병원에서 하는 말을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좋아
요.

취업도 보장이 되어있고, 지금도 간호학과 학생이라고 
하면 더 인정을 해줘요.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ies)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직면한 문제나 상황을 조절해 

나가는 전략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어려움 
극복 방법‘, ’긍정적 학습전략‘, ’부정적 학습전략‘의 세 
가지로 나타났다. 

재입학생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
으로 혼자 해결해 나가거나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어 있
다는 것과 자신이 미래에 전문직 간호사가 되는 것을 생
각하며 힘을 얻고 있었다.

입학 이전의 친구들과 상담을 하기도 하였고, 가족으
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 경제적 도움, 그리고 주변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전공 학습에 대해서는 출석을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
에 집중하며,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학우나 교수에게 질
문하는 열의를 보였다. 저학년 때부터 스터디그룹을 만
들어 학우들과 함께 학습하거나, 스스로 매일 매일 복습
하며 관리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긍정적 학습전략).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이해가 되지 않은 내용을 무조
건 암기하거나, 모르는 데도 질문을 하지 않고 수업 시간
을 그대로 흘려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평소 학습량과 과
제가 많아서 교과서는 보지 않고 요약집과 문제집 위주
로 시험공부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부정적 학
습전략).

어려움을 주변에 이야기하거나 알리지 않는 편입니다. 
어차피 제 개인 사정이고 제가 해결할 일이기 때문에. 
짧은 사회생활 경험으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전에 
일했던 때를 생각해봐!”라고 말하며 이겨냅니다.

이 전공을 저보다 먼저 겪었던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조
언이나 정보를 얻어서 해결해요.

오랜 친구한테 하소연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어요. 나
이 먹어서 공부하기 힘들다고 하면 이해해주고 “애들 
사이에서 뭐 그렇게 애쓰니? 졸업에 의미를 두어라”라
고 이야기해줘요.

출석은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하는 날을 제외하고 전부 
출석하였고, 강의를 재미있게 듣기 위해서 질문에 대답
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1학년 때부터 학업에 열의가 있고 마음이 맞는 학생들
을 찾았어요. 그 친구들에게 스터디그룹 활동을 제안했
고, 지금까지 같이 공부하고 토론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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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볼 때 당시에 지문을 그대로 한 글자도 빠짐없이 
암기했는데...... 교수님 의도는 그냥 자기의 생각을 기
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학습량도 너무 많고 과제도 많아서 시험 때 강의 자료에
서 요약, 핵심만 보고 문제집 위주로 공부해요. 예습 복
습을 하지는 않고 교과서는 거의 안 봐요.

결과(Consequence)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른 결과는 ‘높은 전공 만족

도’, ‘성장’, ‘어려움을 이겨내고 간호사의 길로 나아가
기’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간호학 학습에 대한 어려움과 성적 부담을 
느끼지만,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재입학 동
기가 분명했던 만큼 후회하지 않았고, 중도 포기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축적된 대학 및 사회생활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
고 있었으며, 경제적인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재입학한 후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며 어려움을 
이기고 간호사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필요성이 컸기 때문에 재입학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지 
않았어요.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고, 임상 실
습 경험 후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는 목표 의식이 매우 강
했기 때문에 재입학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
니다.

(재입학한 후에) 생각하는 폭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획일화된 생각들을 가졌다면 이번 간호학과에 와서는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같은 반 아이들이 “언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라고 말
해주었을 때 기뻤어요.

입학했으니까 졸업해야지요. 다니다 보니까 졸업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재입학한 학생들의 전공 학습경
험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면담자료로
부터 중요한 개념들을 추출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이론
화하기 위해 근거이론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11,12].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학과에 재입학생들의 주된 동기는 
간호사 면허 취득,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원해
서 재도전을 하였다. 

이것은 대학 졸업 후 바로 재입학하거나 구직상태에서 
재입학한 학생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입학한
다고 한 Jang[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Park[5]은 재
입학 참여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직업전환 및 개인 성장
과 전문성 향상, 삶의 활력과 자극, 사회적 관계 형성과 
봉사, 주위 권유 등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업
전환이 주된 동기였다. 졸업생 대부분이 간호사가 되는 
학과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또 간호사의 꿈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간호학과 입학 시 요구되는 높은 성적
과 경쟁률 등의 이유로 일단 다른 전공 또는 유사 전공인 
보건 계열에 입학했다가 간호학과에 재입학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이전 전공과 다른 간호학을 접하면서 새로운 
학습상황을 만나서 학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것은 재입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경험일 것
이다. 간호학과와 다른 학과에 재입학한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전공 전환에 따른 학업적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9]. 또 Paik과 Song[13]은 재입학자 
중 사회생활 등으로 공부를 이어서 하지 못하다가 다시 
공부하게 된 경우에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본 연
구참여자들도 다수가 취업 상태에 있다가 재입학을 하였
기 때문에 학업의 어려움이 더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더하여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은 이론 교과목 수업
과 임상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다른 전공에 비해 학
습량이 과중하며, 임상에서 예기치 않은 많은 사건과 불
확실성에 직면한다는 연구[14,15] 등에서도 볼 수 있듯
이 학생들은 간호학 학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공 기초 교과목부터 많은 학습량을 소화해야 했으며, 
개념이나 원리 파악을 힘들어했다. 보건 계열 경험자라
고 해도 다루는 내용이 깊어져서 어려워하며. 열심히 하
는데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은 임상 실습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고 실습
을 좋아한다. 임상 실습을 통해서 간호사가 되는데 한발 
가까이 간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간호사가 된다는 
목표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직장생활 경험자와 이전에 
병원 환경에서 실습이나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임상실습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또 스스로 잘 해내고 있
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본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재입
학생들은 대부분 실습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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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다. 케이스 스터디나 간호과정,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일들은 4학년이 되어서도 어려워하고 있었다.

재입학생들은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전공 학습, 성적 
등으로 심적 어려움을 겪는데 자신의 축적된 경험으로 
혼자 해결하거나 나이가 어린 동급생보다는 먼저 간호학
을 전공한 타 대학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 가족이나 교수 
등 상황에 따라 적절히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이들은 재입학한 것을 후회하거나 학업 중단은 생각하
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재입학생들이 뚜렷한 목표와 
신념을 획득함으로써, 학습과 삶의 내적 동기를 형성하
고 있다고 한 Choe[2]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재입학생들이 경제적인 문제, 학업 문제와 대인관계 때
문에 중도 포기를 생각한다[9,13]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간호학과는 취업 보장이 현실적으로 눈
에 보이기 때문에, 타 학과 재입학생들과는 달리 불확실
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적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
으며, 또한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긍정적이어서 
주변의 인정을 받는 것도 이들이 학업의 어려움이 있지
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간호학과는 전문대학에서도 4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
고 있기 때문에 간호학과 재입학자라고 해도 등록금 부
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재입학 전에 준비하고 해결한다. 직장생활을 
해서 모아둔 돈이나 퇴직금으로 학비를 마련하고, 입학 
후에도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대학에서의 장학금 등
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나간다. 가족의 지원을 받기도 하
는데, 만학도의 경우 자녀들이 등록금을 내주었다는 학
생도 있었다. 

Paik과 Song[11]은 미래를 위해 자신이 재입학의 길
을 선택한 것에 대해 가족과의 갈등을 겪고 있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다가 다시 벌지는 않고 소비하는 생활로 들
어온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선택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졸업 후에는 자신들
이 보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일부학생들이 
채택하고 있는 학습전략이었다. 즉 시험문제(요약집, 국
가고시 대비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함으로써 시험을 통
과하는 것이다. 이런 학습전략은 단기간의 학습으로 시
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필요한 성적
은 얻게 되지만, 문제를 바꾸거나 응용하면 풀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환자를 간호하는 능력에서도 뒤떨

어지게 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결과에서 본 것처럼 재입학한 모든 학생이 이런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이러한 
현상은 재입학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바로 입학한 학생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경
험할 수 있다.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하거나 문제를 외우는 방법으로 
학과시험을 통과하고 면허시험 통과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들이 포기하기 어려운 ‘매우 성공적
인 전략’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간호이론에 대한 깊
은 이해와 능숙한 간호 수기를 습득한 유능한 간호사가 
되는 것이 진정한 목표이며, 시험은 그것을 인증하는 장
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피상적인 학습 방법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실패전략’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Hong과 Kim[10]은 간호교육에서 문제해결능력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와 같은 학습 방법으로는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Kim[9]은 재입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대
학 차원에서 심리 및 학습 관련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교
수와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했다. 대학에
서 재입학생의 학업 적응을 도울 때는 이러한 부정적인 
학습전략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 재입학은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기관으로서 
성인의 계속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
회가 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재입학생 유치 및 관리기능
의 강화가 필요하다[5]. 그러자면 재입학자에 대한 주기
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
다[3].

5. 결론 및 제언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대학에 재입학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재입학한 학생들
의 전공 학습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작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충남 소재 일개 전문대
학 간호학과에 재입학하여 4학년에 재학 중인 자 13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스스로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재입학
을 하였고,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간호학 전공 학습의 
어려움을 느끼지만, 자신의 목표 의식과 축적된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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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삼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간호사의 길로 나아간다. 
이들의 특성과 어려움을 고려한 학습지원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충남 소재 일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재입

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과 대상자에 대한 확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재입학생 중에서도 나이가 적은 학생과 나이가 
많은 학생의 학습유형이나 학습경험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맞춤형 학습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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